<Lipstick, Girl>
[bookmark: _GoBack]장준영

#1
F.I 바닥에 흩뿌려진 핏자국을 타고 올라가면 존이 메르다를 재우고 있다. 문 밖으로 나오고 문을 조심스럽게 닫는다. 걸어 나가다 핏자국을 밟는다. 양말에 피가 흥건히 묻었지만 그대로 신발을 신고 나간다. 
밤거리에서 혼자 춤을 추는 존. 춤동작이 점점 거칠어지고, 곧 중심을 잃고 넘어진다.
텅 빈 화장실. 존이 중심을 잃은 듯 화장실 문을 열며 들어온다. 비틀거리며 화장실에 들어온 존. 커다란 거울 앞에 기대어 선다. 거울에 비치는 존. 뚫어져라 보다 주머니에서 슥 유리조각을 꺼낸다. 왼손으로 유리조각을 잡고 오른쪽 목 부근을 찌른다.
메르다가 자고 있는 방의 전경. 벽에 폴라로이드 사진이 한가득이다. 천천히 줌 인. 따라가면 벽에 폴라로이드 사진이 잔뜩 붙어 있지만 혼자 있는 사진이 있다. 사진에 적힌 글귀 -<Lipstick, Gi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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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에 앉아 있는 우비. 양쪽 손에서 피가 흐르고 있다. 일어나서 거울을 보니 여전히 자기 자신이 서 있다. 양 손을 보니 상처가 크게 나 있다. 손목으로 세면대의 물을 틀고 손을 닦을 지 고민하다 화장실을 뛰쳐나온다.
정신없이 달리고 있는 우비. 양 손은 여전히 피투성이다. 달리다 지쳐 주저앉는다. 고개를 숙여 숨을 헐떡이다 고개를 드니 #3에서 메르다와 춤을 추던 그 곳이다. 곧 우비의 위로 그림자가 드리우는데, 메르다가 우비에게 오른손을 내밀고 있다. 피투성이 손으로 메르다의 손을 잡고 일어나는 우비. 곧 다시 춤을 추기 시작한다. 춤을 추는 우비를 멀리서 바라보니, 혼자서 춤을 추고 있다. 하지만 우비의 시선에는 메르다가 같이 춤을 추고 있다. 춤을 멈추고 선글라스를 벗는 우비. 메르다가 흑백으로 보인다. F.O

존이 우비를 쫓으며 찍었던 사진들이 붙어 있는 벽이 보인다. 천천히 클로즈업. <립스틱 걸>이 적힌 사진으로 간다. 클로즈업이 다 되면 오른손이 나와 사진을 떼면서 블랙.

